
1. 서론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수년간 증가세를 유지하며 사

상 처음 5천만 명을 넘어섰다. 1인당 1스마트폰 시대가

열리면서 전체 연령대 중 20대의 SNS 이용률이 높은 것

으로 파악되며[1], 이로 인해 SNS 사용은 대학생의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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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SNS 중독 경향성과 사회적 지지가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행된 연구이

다. 자료수집은 33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였고 SPSS 18.0 프로그램을 통해 자료를 분석하

였다. 분석 결과 SNS 중독 경향성은 평균 1.81±0.55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는 평균 4.00±0.78으로 높은

수준이며, 사이버폭력에서는 평균 1.38±0.59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SNS 중독 경향성 및 SNS 게시 빈도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사회적 지지와 학년에서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NS 중독 경향

성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지지가 감소할수록 사이버폭력이 증가하였고, 1학년에 비하여 2학년, 3학년에서 사이버폭력이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대학생에 알맞은 사이버 사용 교육 및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하며 자기 통제력을

길러 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SNS 중독경향성, 사회적지지, 사이버 폭력, SNS 게시빈도, 대학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NS addiction tendency and social support on cyber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through a structured questionnaire for 330 college 

students and analyzed through SPSS 18.0 program. As a result of the analysis, SNS addiction tendency was low as 

1.81 ± 0.55, social support was 4.00 ± 0.78 and cyber violence was 1.38 ± 0.59.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NS addiction tendency and SNS posting frequency, and there was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social support and grade. Cyber violence increased as the tendency of SNS addiction increased, 

as social support decreased, and cyber violence decreased in the second and third graders compared to the first grade.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cyber education and group counseling program suitable for college 

students and it will be necessary to make effort to raise self -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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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문화생활에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SNS란, 인터

넷상에서 여러 지인들과 친구 및 동료 등의 새로운 학맥

을 형성하거나 개인적이고 정서적인 관계를 보다 더 강

화하여 다각적인 휴먼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도

와주는 새로운 서비스를 말한다[2]. 즉 SNS는 다른 사람

과 소통할 수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제공하도록

IT기술을 접목시켜[3] 오프라인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해 왔던 다른사람과의 관계형성및 유대관계 기능을 인

터넷 연결과 클릭만으로 신속한 지식을 전하는 일, 개인

의 관심사 공유, 정보의 개방 및 공유 등의 특징으로 간

단하고 손쉽게 이용하도록 해주었다[4].

대인관계 지지는 인식된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를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평안한 대인관계를 통해 주

고받게 되는 마음, 관심, 논리적 해결을 위한 조언, 자신

에 대한 확신등 모든 사물의 지지와 관심에 대한도움을

의미 한다[5]. 즉 이는 SNS 사용자를 둘러싼 의미 있는

관계체계로서 가족, 친구, 지인 등을 포함하는 중요한 공

동체적 관계로부터 받는 지지자를 모두포괄하는 개념이

라고 볼 수 있다[6].

친밀한 대인관계를 중점과업으로 지인들과의 관계나

반응 등에 민감하며 공동생활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대

학생에게[7] 좋은 방향으로 작용하는 기능을 가진 SNS

는 거부할 수없는 가장 접근이 가능한 매개체이다. 실제

로 한국인터넷진흥원[8]의 컴퓨터 통신망 이용실태조사

에 따르면, 만 6세이상의사용자의 68.2%가 SNS 이용자

이며, 10명 중 7명(76.5%)은 ‘친교/교제를 위해서’ SNS를

사용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계청(2017)의 조사에서

는 만 3세 이상 인터넷 사용자 중 주 1회 이상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의 비율은 97.9%이며, 인터넷 사용자의 주

평균 인터넷 사용시간은 15.7시간으로 조사되었다. SNS

서비스 이용기기로는 데스크톱(36.5%) 대비 스마트폰

(99.7%)이 크게 사용되어 기존 데스크톱에서 스마트폰

중심으로의 변경이 가장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SNS의지나친이용은쉽고편리한유대관리 및정보공

개라는 긍정적인 것과는 반대로 자료의 오남용, 프라이

버시 침해, 의사소통의 단절, SNS의 중독 등의 의도치

않은 현상을 보인다[9]. SNS의 중독 경향성은 스마트폰

중독과 유사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으며, 스마트폰 중독

이 정신건강과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10]과 유

사하게 SNS의 중독 경향성 또한 근심과 쓸쓸함을 유발

하고 대인관계 만족감에도 영향을 미친다[11]. 또한 박지

선[12]은 인터넷 중독이 스마트폰 중독으로전환될 수 있

다고 지목하며 인터넷의 중독 정도가 높고, 스마트폰 사

용시간이 길어질수록 스마트폰의 중독이 높다고 보고하

였다. 한편 강주연[13], 김보연[14], 박용민[15], 서지혜

[16]는휴식시간의 감소, 높은일상생활의 긴장상태, 낮은

욕구와 높은 침울 감은 스마트폰 중독을 야기하는 요인

임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보고로 볼 때, SNS는 개입,

교호 작용, 의사소통의 특징이강한 만큼 SNS 중독 경향

성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련성을 확인하여 사이버폭력으

로 인한 사건 발생 시 이른 시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스마트폰 중독

에 대한 조정은 청소년을 목표로 교육에 집중하였으나

대학생에 대한 교육이 없음을 부각한 바[17], 대학생들은

초․중․고등학생에 비해 시간적인 여유가 많고, 조직적

으로 제약이 낮으므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SNS의 중독

실태를 파악하고,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원인을 찾아 대

책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SNS의

이용이 활발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SNS의 중독 경향성

과 사회적지지가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SNS로 인한사이버폭력에 미치는요인들을 확인하여 적

절한 사용과 사이버폭력을 줄이는데 기초자료가 되었으

면 한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SNS 중독 경향성과 사회적 지지

가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대학생의 사

이버폭력 관계에서 SNS 중독 경향성과 사회적 지지가

조절 효과를 가지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생의 SNS 중독경향성, 사회적지지, 사이버폭

력의 정도에 대해 알아본다.

2) 대학생의 일반적특성에 따른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알아본다.

3) 대학생의 SNS 중독경향성, 사회적지지, 사이버폭

력과의 상관관계를 알아본다.

4) 다변량 분석을 이용하여 대학생의 SNS 중독 경향

성, 사회적 지지,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

본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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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구대상은 G시에 위치한 4개대학재학중이며 설

문 응답에 동의한 대학생에게 2017년 10월 10일부터 11

월 3일까지 연구자가 연구대상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설

문조사 대상 대학교마다 설문지 기입 방법에 대해 소개

한 후 자기 기입법으로 기록토록 하였으며 설문 관련 협

조자를 지정하였다. 회수방법은 설문 협조자가 손수 거

두어 연구자에게 우편으로 우송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

다. 설문지는 전체 330명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이중 응답이 불충분하고 성실하지 못한 6명을 제외한

324명의 자료를 최종 연구대상 자료로 분석하였다.

2.2 연구도구 

설문지는 SNS 중독 경향성, 사회적 지지, 사이버폭력,

일반적 특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SNS 중독을

측정하는 도구는 조성현과 서경현[18]이 재구성한 ‘SNS

중독 경향성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총 20문항으로 문항

형식은 ‘전혀 아니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Likert척도로 되어 있으며,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SNS의

중독 경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신뢰도

는 Cronbach's α=0.94로 나타났고[18] 본 연구의 신뢰도

는 Cronbach's α=0.94이었다.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홍구표[19]가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총

12문항으로 문항 형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

우 그렇다(5점)’의 5점 Likert척도로 되어 있으며,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이 느끼고 있는 주관적인 사회적

지지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홍구표[19] 연구에서

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89로 조사되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92이었다. 사이버폭력 척도를

측정하기 위해 정경희[20]가 사용한 도구를 사용하였으

며 총 24문항으로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92로

나타났고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0.96이었다.

일반적 특성으로 성별, 학년, 경제 수준, 현재 SNS 사용

유무, SNS에서 정보공개 수준, SNS를이용한기간, SNS

평균 사용시간, 평균 SNS 접속률, SNS에 글을 게시하는

빈도, SNS 인맥 수, SNS를 하게 된 계기로 분류하였다.

2.3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ver 18.0을 사용하여해석하였다.

분석 결과에서 범주형 변수는 빈도와백분율을 이용하였

고, 연속형 변수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제시하

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SNS 중독 경

향성, 사회적 지지,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영향의 평균 비

교는 t-검정과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사후 분석은

Scheffe's test를 사용하였다. 사이버폭력과 SNS 중독 경

향성 및 사회적 지지의 상관관계는 Pearson의 상관분석

을 이용하여 알아보았고, 일반적 특성을 보정한 상태에

서 SNS 중독 경향성 및 사회적 지지가 사이버폭력과 관

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

다. 모든 통계분석에서 유의 수준은 p<0.05로 하였다.

3. 연구결과

3.1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분포는 아래 Table 1과같

다. 여자가 77.5%, 남자가 22.5%였다. 학년은 2학년

38.0%, 1학년 34.9%, 3학년 27.2%이었다. 경제 수준은 중

으로 응답한 학생이 82.4%로 가장 많았고, 하로 응답한

학생은 14.5%, 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3.1%이었다.

SNS 사용 유무에서는 사용하고 있음이 92.3%, 사용하고

있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7.7%이었다. SNS 정보

공개에서는 반공개라고 응답한 학생이 57.4%, 비공개라

고 응답한 학생은 27.5%, 공개라고 응답한 학생은 15.1%

이었다. SNS 사용기간은 3년 이상이 62.7%로 가장 많았

고, 2년이상 3년 미만은 21.3%, 1년미만은 16.0%이었다.

1일 SNS 사용시간을 보면 2시간 미만이 35.2%로 가장

많았고, 3시간 이상이 34.6%,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이

30.2%이었다. SNS 접속률은 매일 접속한다고 응답한학

생이 73.1%로 가장 많았고, 주 2~6회라고 응답한 학생은

20.4%, 거의 하고 있지 않음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6.5%

이었다. SNS 게시 빈도는 거의 하고있지 않음이라고 응

답한 학생이 62.0%로 가장 많았고, 1개월에 1~3회라고

응답한 학생은 21.9%, 1주일에 1~3회라고 응답한 학생은

16.0%이었다. SNS 인맥수를 보면 50명 이상이라고 응답

한 학생이 70.7%로 가장 많았고, 20~50명 미만이라고 응

답한 학생은 15.4%, 20명 미만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13.9%이었다.

Variables Category N %

Gender
Male 73 22.5

Female 251 77.5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 = 324)



한국디지털정책학회논문지 제16권 제12호410

3.2 SNS 중독경향성, 사회적지지 및 사이버폭력의

정도파악

연구 대상자의 SNS 중독 경향성, 사회적 지지 및 사

이버폭력의 평균은 아래 Table 2와 같다.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를 보여주면서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정규성 가정을 왜도와 첨도를 확인한 결과 정규

분포 조건을 충족하였다. 대학생의 SNS 중독 경향성은

1.81 ± 0.55점이었고, 사회적 지지는 4.00 ± 0.78점이었고,

사이버폭력은 1.38 ± 0.59점이었다.

Variables M ± SD

Cyber violence 1.38 ± 0.59

SNS Addiction Tendency 1.81 ± 0.55

Social support 4.00 ± 0.78

Table 2. SNS Addiction tendency, social support 

and cyber violence
(n = 324)

3.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이버폭력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이버폭력은 아

래 Table 3과 같다. 학년에서는 1학년(1.52 ± 0.72), 2학년

(1.31 ± 0.52) 및 3학년(1.30 ± 0.44)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4.706, p=0.010). SNS 게시빈도는 거의하고 있

지 않음(1.33 ± 0.54), 1개월에 1-3회(1.41 ± 0.59) 및 1주

일에 1-3회(1.56 ± 0.72)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t=3.289, p=0.039). 성별, 경제 수준, SNS 사용 유무,

SNS 정보공개, SNS 사용기간, 1일 SNS 사용시간, SNS

접속률, SNS 인맥수, SNS 참여 계기는 통계적으로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

Variables Category

Cyber violence

M ± SD t/F
p-

value

Gender
Male 1.50 ± 0.69 3.619 0.058

Female 1.35 ± 0.55

School year

1 1.52 ± 0.72 4.706 0.010

2 1.31 ± 0.52

3 1.30 ± 0.44

Economic
level

Upper 1.40 ± 0.77 0.184 0.832

Middle 1.37 ± 0.57

Lower 1.43 ± 0.67

SNS
use or
absence

In use 1.39 ± 0.60 0.921 0.338

Not in use 1.27 ± 0.51

SNS
disclosure

Open 1.37 ± 0.58 0.006 0.994

Half disclosure 1.38 ± 0.57

Non-disclosure 1.38 ± 0.64

SNS
period of use

Less than a
year

1.35 ± 0.58 0.113 0.893

Less than two
to three years

1.39 ± 0.58

More than three
years

1.39 ± 0.60

SNS usage
time per day

Less than two
hours

1.37 ± 0.62 0.032 0.968

Less than two
to three hours

1.38 ± 0.58

More than three
hours

1.39 ± 0.57

SNS
connection
rate

A little less 1.25 ± 0.35 0.663 0.516

2-6 times a
week

1.36 ± 0.58

Every day 1.40 ± 0.61

SNS
Posted
frequency

A little less 1.33 ± 0.54 3.289 0.039

1-3 times a
month

1.41 ± 0.59

1-3 times a
week

1.56 ± 0.72

SNS
network

Less than 20
people

1.31 ± 0.54 0.414 0.662

Table 3. Cyber violen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 = 324)

School year

1 113 34.9

2 123 38.0

3 88 27.2

Economic
level

Upper 10 3.1

Middle 267 82.4

Lower 47 14.5

SNS use or
absence

In use 299 92.3

Not in use 25 7.7

SNS disclosure

Open 49 15.1

Half disclosure 186 57.4

Non-disclosure 89 27.5

SNS period of
use

Less than a year 52 16.0

Less than two to three
years

69 21.3

More than three years 203 62.7

SNS usage
time per day

Less than two hours 114 35.2

Less than two to three
hours

98 30.2

More than three hours 112 34.6

SNS
connection rate

A little less 21 6.5

2-6 times a week 66 20.4

Every day 237 73.1

SNS Posted
frequency

A little less 201 62.0

1-3 times a month 71 21.9

1-3 times a week 52 16.0

SNS network
number

Less than 20 people 45 13.9

Less than 20-50 50 15.4

More than 50 people 229 70.7

SNS
participation
instrument

By friend invitation 64 19.8

For a wide rang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57 17.6

For information retrieval 101 31.2

Etc 102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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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SNS 중독경향성 및 사회적지지와 사이버폭력

과의 상관관계

SNS 중독 경향성 및 사회적 지지와 사이버폭력과의

상관관계는 아래 Table 4와 같다. SNS 중독 경향성

(r=0.265) 및 SNS 게시 빈도(r=0.141)에서 유의한 양(+)

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사회적 지지(r=-0.191)와 학년

(r=-0.149)에서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3.5 SNS 중독경향성 및 사회적지지와 사이버폭력

과의 관련성

대학생의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변수들의 관련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 분석에서 통계적으로유의했던 변수

인 중독 경향성, 사회적 지지, 학년, SNS 게시 빈도를 독

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는

아래 Table 5와 같다. 중독 경향성(β=0.230, p<0.001)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지지(β=-0.202, p<0.001)가 감소할수

록 사이버폭력이 증가하였고, 1학년에 비하여 2학년(β

=-0.189, p=0.002), 3학년(β=-0.144, p=0.016)에서 사이버

폭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에 포함된 독립변

수에 의한 사이버폭력의 설명력은 12.2%였다(F=8.462,

p<0.001).

Variables β SE p-value 95% CI

Constant 0.204 < 0.001 1.255－2.056

SNS
A d d i c t i o n
tendency

0.230 0.060 < 0.001 0.129－0.364

Social
support

-0.202 0.040 < 0.001 -0.232－-0.073

School year (/1)

2 -0.189 0.072 0.002 -0.372－-0.087

3 -0.144 0.079 0.016 -0.346－-0.035

SNS Posted frequency (A little less )

1-3 times a
month

0.041 0.080 0.469 -0.099－0.215

1-3 times a
week

0.066 0.091 0.248 -0.074－0.284

Adjusted R2 0.122

Durbin-Watson 1.726

F(p) 8.462(<0.001)

Table 5. The relationship between SNS addiction 

tendency and social support and cyber 

violence

number

Less than
20-50

1.40 ± 0.64

More than 50
people

1.39 ± 0.59

SNS
participation
instrument

By friend
invitation

1.35 ± 0.54 0.933 0.425

For a wide
range of
interpersonal
relationships

1.49 ± 0.72

For information
retrieval

1.34 ± 0.53

Etc 1.39 ± 0.59

Variables Cyber violence
SNS Addiction

tendency
Social support School year

SNS Posted
frequency

Cyber violence 1

SNS Addiction
tendency

0.265** 1

Social support -0.191** -0.033 1

School year -0.149** -0.046 -0.013 1

SNS Posted
frequency

0.141** 0.345** 0.064 -0.081 1

**p<0.01

Table 4. The relationship between SNS addiction tendency and social support and cyber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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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본 연구는 대학생의 SNS 중독 경향성과 사회적 지지

가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SNS 중독 경향성, 사회적 지지, 사이

버폭력 정도를 살펴보았다. 각 변인들의 평균을 살펴보

면 SNS 중독 경향성은 평균 1.81 ± 0.55(4점 만점)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는 평균 4.00 ±

0.78(5점 만점)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동일 도구

를 이용하여 SNS 중독 경향성을 조사하였던 홍구표[11]

의 선행연구에서도 1.84 ± 0.48(4점 만점)으로 비슷한 수

준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는 평균 3.80 ± 0.67(5점

만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에서는

평균 1.38 ± 0.59(5점 만점)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

며, 정경희[20]의 선행연구에서도 평균 1.20 ± 0.38(5점

만점)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둘째,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사이버폭력

은 학년에서는 1학년(1.52 ± 0.72), 2학년(1.31 ± 0.52) 및

3학년(1.30 ± 0.44)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10).

SNS 게시 빈도는 거의 하고 있지 않음(1.33 ± 0.54), 1개

월에 1-3회(1.41 ± 0.59) 및 1주일에 1-3회(1.56 ± 0.72)에

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39). 성별, 경제수준, SNS

사용 유무, SNS 정보공개, SNS 사용기간, 1일 SNS 사용

시간, SNS 접속률, SNS 인맥수, SNS 참여 계기는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김현정[21]의 연구에서도

스마트폰에 표출되는 시간이 많을수록 사이버상의 폭력

으로노출되거나가해, 혹은 피해할 가능성 이높고, 폭력

성 또한 월등하게 상향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

와 일치하였다. 선행연구에서도 연령이 많을수록 중독

경향은 감소하는 경향을보였으나[22], 이는 나이가 많을

수록 기기에 대한 친밀함이 저조함의 원인으로 보이며,

어렸을 때부터 인터넷이나 휴대폰에 능숙한 초․중․고

생이나 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연령이 많더라도중독 경향

성은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23]. 반면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별과 1일

SNS 사용시간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최동원

[23]의 연구에서는 여자의 중독성이 남자보다 높게 나타

났으며, 이는 남자보다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을 더

사용하기 때문으로 추측한 황경혜 등[24]의 연구와 유사

한 결과였다. Lepp, Barkley & Karpinsky[25] 연구에서

도 스마트폰 사용의 빈도가 많을수록 학점이 낮은 것으

로 조사되었고, 스마트폰으로 인하여 학습에 몰두하는

시간을 빼앗기는 것을 그 원인으로 지적하였다. 이는 본

연구와 차이를 보였지만 임옥희[26]도 스마트폰 중독 수

준은 자기 통제력과 연관성이 있다고 하였고 자기 억제

가 되지 않는 이들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황경혜 등[24]도 하루 사용시간이 긴 대상자가 중독 위험

성이 강하고, SNS 사용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기능과 신

속성, 스마트폰 기계의 발전으로 정보수집, 간편성이 향

상되면서 이에 대한 기대는 점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

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하였다.

셋째, SNS 중독 경향성 및 사회적 지지와 사이버폭력

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SNS 중독경향성 및 SNS

게시 빈도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사

회적 지지와 학년에서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

었다. 이는 스마트폰 중독이 사이버폭력을 미치는데 상

관을 보인다는 정경희[20]의 결과와 일치하였고 또한 서

울시가 2013년 11월 서울특별시 청소년(초등4학년~고등

2학년) 4998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과 사

이버블링 실태조사」를 조사한 결과, 스마트폰에 중독된

청소년일수록 사이버 폭력에 더욱더 표출된다는 조사 결

과와 일치한 반면, SNS 중독 경향성과 사회적 지지 사이

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는 오윤경[9]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넷째, 대학생의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변수들의 관련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 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

던 변수인 중독 경향성, 사회적 지지, 학년, SNS 게시 빈

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중독 경

향성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지지가 감소할수록 사이버폭

력이 증가하였고, 1학년에 비하여 2학년, 3학년에서 사이

버폭력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병년[27]의 연구

에서도 중독적 인터넷 사용이 증가할수록 대학생의 경우

주관적 사회적 지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실제적

인 사회적 지지의 궁핍을 소실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인

터넷에 더욱 집착하거나[28,29], 온라인에서 더 친밀함을

느끼게 됨으로써[27] 일상속에 방해를 주는 곤란한 인터

넷 이용 요인이 드러나게 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정경희[20]의 연구에서도 자녀와 부모와의 집착이 미치

지 못할수록 사이버 폭력의 체험이 있을수록 스마트폰

중독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인터넷 중독임에도 무

릅쓰고 깨달은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여러사람과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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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상황에서 많은 사건 해결을 더 많이 도출해내는 대인

문제 해결 능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30], 사회적 지지

는 인터넷 중독을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또한

문제를 해결하는 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전국 초등 4학년~고등 3학년 재학생들의

학생 간의 폭력 체험 및 판단 등을 17개 시·도교육감이

합동으로조사한 「2018년 1차학교폭력 실태조사」결과

피해응답률이 1.3%(5만 명)로 지난해 1차 조사 대비

0.4% 증가하였는데, 중·고등학생(각 0.2%, 0.1% 증가)보

다 초등학생의 피해응답률 증가(0.7%)가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해 종류별로 학생 천 명당피해 응대 가짓

수는 스토킹(3.0건), 집단 따돌림(4.3건), 언어폭력(8.7건)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종류별 비율은 스토킹

(11.8%), 집단 따돌림(17.2%), 언어폭력(34.7%) 등의 순

이며, 특히 신체폭행(10.0%) 보다 사이버 괴롭힘(10.8%)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31]. 청소년 후기이자 성

인 초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은 청소년에서성인으로 넘어

가는과도기적인 시점으로 심적인 변화와더불어본능적,

자의적, 사회적 욕망이 높아지기 때문에 절망되는 시기

가 많아지고 사회적 체험의 미숙함으로 인한 변화 기능

의 결핍으로 상당한 갈등과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게 된

다[32]. 그러므로 스마트폰을 처음 접하게 되는 대학생뿐

만 아니라 아동 및 청소년기부터 스스로의 행동을 인지

하고통제할수 있는통제력을 길러주기위한 노력이 필

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가정에서의 많은 이목과 보육은

물론, 학교및 지역사회차원의관심또한요구된다. 특별

히 다양한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높이고, 자기 통제력 향

상을 위해 자기 통제력이 열등한 경우 개별적으로 접근

하여이를 향상할 수있는개별 면담 계획표의 강화 등은

스마트폰 중독 예방은 물론 인터넷, 휴대전화의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효율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6].

대학에서는 대학생의 사이버 폭력 예방을위해서 거기에

같이하는 집단 상담프로그램 및올바른사이버사용 교

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사이버 폭력으로 인하여 위급

한 상황에 있는학생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상담과 이

를 대처하는 유연성이 필요하겠다. 이에 본 연구자는 대

학생에 알맞은 사이버폭력 예방 프로그램의적극적인 연

구와 개발을 제언한다.

끝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제한점을 바탕으로 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만을 상대로 하였다는 점에서대상의 특성

을 드러낼 수 있지만 조사 결과의 일반화 하기에는 한계

가 있다. 또한 본 연구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일부 지역

으로 편의 추출하였고, 대학의 종류(2년제, 3년제, 4년제)

에서 취약한 부분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SNS

중독 경향성과 사회적 지지가 사이버 폭력과의 상관관계

원인들을 보다 명확한 설문을 통해 후속 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 척도

이외에 다양한 척도 이용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범위

를 더욱더 구체화하여 후속 연구에서 관찰 해 봄으로써

사이버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

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SNS 사용이 활동적인 대학생들을 목표로

SNS 중독 경향성과 사회적 지지가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영향성을 파악하고, SNS로 인한 사이버폭력에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여 사이버 폭력의 대비를 위한 건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본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연

구의 결과에서 중독 경향성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지지

가 감소할수록 사이버폭력이 증가하였고, 1학년에 비하

여 2학년, 3학년에서 사이버폭력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

되었다. 스마트폰 사용 연령이 점점 저 연령층으로 스마

트폰 보급률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근래에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폭력에 대한 판단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스마트폰 중독이 가증하는 수와 비례하여 사

이버폭력 또한 증가할 수 있음을 연구결과는 시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이버폭력의 기원이 될수 있는 대학생

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사용규제와 사이버 윤리의식

교육을 통하여 대학생의 사이버 폭력을 경감하는데 기초

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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